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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 잘 산다는 것           18-08-20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풍요롭고 여우있게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 먹는다”는 것과 “잘 산다”는 것과는 별로 큰 상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살면 체중이 늘어나고 당요를 비롯해서 각종의 성인병을 유발하여 오히려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고 하니  전통적인 “잘 먹는 다”는  개념은 잘 살려는 목표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잘 먹는다”의 개념을 무공해 유기농 음식만 먹고 산다는 의미로 정의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무공해 유기농 음식만 먹고 살면 무미 건조한 생활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돼지고기 김치찌게를 즐기고 있는 동안 채소  샐라드만 먹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쩐지 가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미 누가 보아도 날씬하게 보이는 젊은 여자가 체중이 늘 것을 염려하여 굶다시피 생활하고 있는 모습도 부럽다는 생각보다 측은하게 보입니다.


음식을 자제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과식하여 과다 체중의 결과를 내는 생활 형태도 문제입니다. 과다체중으로 인하여 각종의 성인병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체중을 줄이려는 집념이 과도하여 걸식증에 빠지게 되어 심지어는 생을 일찍 마감하는 슬픈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OECD국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중을 좀더 줄이고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중울 줄이기가  어렵다는 푸념을 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어떤 체중이 적당체중일까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키와 나이에 기준해서 저의 주치의가 저에게 권고하는 체중은  165 파운드입니다. 사실 저는 제 의사의 권고치에 동의를  합니다. 한때 마라톤을 1년에 두 번 정도 달리던 시절에 제 체중이 165파운드 이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주치의사 선생의 권고에 따라 지금은 장거리를 달리지 않고 매일 걷기만 합니다. 스러면서  섭생에 조심을 별로 하지 않고 생활 하였더니 모르는 사이에 185 파운드의 체중에 도달했었다가 지금은 170 파운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복합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혈압도 올라 갔고 뱃살도  알아보게 부플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친구 내외분이 굳은 의지와 섭생의 절제를 통하여 체중 조절을 잘 하는 모범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섭생을 조절하면서도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기력을 약화  하지  않으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리하면서까지 지금 이하로 체중을  줄이려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사실 음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미국이나  한국의 국민들이 체중을 줄이려고 안간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3 세계에서 굶줄이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리고개를  넘기기가 무척 괴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초근목피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 애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살빼는  약이나 기구를 광고하는  업체가 있었다면  아마도 국민들의 원성을  샀을 것입니다. 


영국의 건강 저널인 랜셋 (Lancet)지가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양실조로 인하여 사망하는 5세 미만의 아동의 수가 세계적으로 연간 35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저널은  굶줄이는 20개 국가를 열거했는데 그런 국가는 대부분이  아프리키 대륙에 있지만 북한과  미안마도  그런 국가의  명단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굶줄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걱정하는  저  자신도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너무  적어도  걱정인  파라독스  속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지나치지 않게  하라는  공자님의”중용지도 (中庸之道)”가  백번 옳으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